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자녀: 오늘 시험 봤는데 망쳤어요.

  부모: 지난 번에도 망쳤잖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될래? 

  자녀: 나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부모: 그게 최선이야?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잘 봤다더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니? 

  자녀: 됐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시
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부모님으로부
터 위로를 받고 싶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자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대화를 반복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없
게 됩니다.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  충고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평소의 생각대로 책망하듯 묻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녀의 
말과 생각에 대해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 사랑하기 2호. 자녀와 대화를 해요!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는 대상으로 어머니는 
18.5%, 아버지는 3.2%에 그친다고 합니다. 즉, 부모 5명 중 1명만이 자녀가 현재 가장 고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고, 나머지 4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혹시나 
자녀가 위험한 생각을 할 때에도 부모는 가장 마지막에 그 생각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  정성을 다하여 듣습니다.

 성급하게 자녀의 말을 끊고,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교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 듣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자녀와 유대관계가 
강화됩니다.

 ●  공감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녀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같이 느껴주는 공감은 대화를 이어주는 묘약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면서,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순서나 상황, 또는 그 때의 감정이 뒤섞이는 경우가 때때로 있
습니다.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자녀가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지 예상하며 공감해 줍
니다. 특히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챙겨주세요.

이렇게 대화해 주세요

   이 방법들을 위의 대화에 적용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자녀: 오늘 시험 봤는데 망쳤어요.

  부모: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묻 기
  자녀: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앞쪽을 여유 있게 풀다보니 마지막 문제 6개를 못 풀었어요.

  부모: 저런. 시간만 잘 조절했으면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속상하겠다          반응보여주기
  자녀: 이번 시험은 잘 보려고 어젯밤에는 잠도 안 자고 공부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막상 시험문제를 받고서는 너무  

 여유있게 생각했었나봐요. 

  부모: 밤새 시험공부까지 했는데, 시간 계산을 잘못 했구나. 엄마는 그래도 너가 지난 번보다 더 노력한 것이 대견한데....  

                                                                               정리하기  

  이와 같은 대화를 통해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고 느끼고 속상했던 
마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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